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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미디어 속 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

인 :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를 제작했다. 국내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다.

○ 카라의 가이드라인은 ‘영상 제작을 위해 어떤 동물도 죽거나 다치면 안 된다’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하

며,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었다. 1장은 실태분석으로, 2020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와 모니터링의 통계 자

료와 의미를 정리했다. 2장은 동물과 인간 모두가 안전한 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해 갖춰야 할 원칙과 촬

영 현장에서의 세부 사항, 종별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또한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정황을 포착

하거나 동물 학대 영상물을 접했을 때를 위한 신고 매뉴얼도 제공한다. 3장은 법률로 분석하는 내용으

로, 실제 있었던 미디어 동물학대 주요 사건과 가상 사례들에 따른 법적 판단과 처벌 가능성을 확인한

다. 4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까지 함께 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

를 담았다.

○ 촬영 현장의 동물학대는 스태프의 정보 부족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국내 첫 가이드라인 제

시는 의미와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카라의 가이드라인은 영화와 방송 촬영 현장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확장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작을 시

작으로, 인간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영화/영상 관련 공공기관, 

언론 및 방송단체, 영화/영상학 관련 대학, 엔터테인먼트 등 촬영 현장 및 관련 기관에 배포된다. 시민

들은 카라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https://ekara.org/report/e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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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국내 최초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작

- ‘영상 제작을 위해 어떤 동물도 죽거나 다치면 안 된다.’ 기본 원칙 제시

- 2,000여 명의 시민 설문조사, 413개 유튜브 동물영상 모니터링, 157명의 
미디어 종사자가 참여한 국내 동물촬영 실태 조사까지. 국내 동물 촬영 
현주소를 가이드라인에 담아내

- 영화, 방송 현장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까지 범위 확장하여 성과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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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료 – 가이드라인 표지 및 내지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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